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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4. (수) 배포 시 배포 2025. 12. 24.(수) 09:00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확정,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마중물 기대

 -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화성시 사곶리, 안성시 현매리 
두 곳을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로 확정

 - 마을조합 설립, 재원마련, 발전설치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26년내 신속 조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4일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지로 화성시 사곶리, 안성시 현매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이번 시범단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월에 경기도와 관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현장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당초 20여개 마을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5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이 

중에서 사업여건이 우수한 2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주민수용성, 마을 공동기금 활용 계획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 

구분 화성 서신면 사곶리 안성 서운면 현매리

부지 규모 2.4ha(농어촌공사 비축농지) 2.0ha(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주민 동의율 70% (169가구중 119가구) 70% (100가구중 70가구)

  최종 선정된 화성시 사곶리와 안성시 현매리에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2ha 이상 비축농지에 1~1.2MW 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마을협동조합 

구성(1~3월), 발전사업 인허가(4~8월), 준공(9월)을 거쳐 내년도에 발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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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교육, 홍보, 

부지, 자금 및 전과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농어촌

공사, 지자체 등이 소유한 농지, 저수지 등과 함께 한계농지, 축사 등 유휴지 

추가 발굴을 통해 당초 100개가 목표였던 햇빛소득마을 선정 규모도 확대

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은 정부주도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합을 

구성하고,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공동체 주도형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

하면서 겪는 이해와 합의, 갈등해소 과정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면서, “내년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업 체계가 마무리 

되면,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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